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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1일 대통령 발언록

진주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

민주주의로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는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한시기 한

시기 정권이 바뀌지만 10년, 20년 큰 세월을 돌아보면 세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리던지 빠르던 간에 분명

한 방향은 기득권이 점점 줄어들고 보통사람들의 권력이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정치로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시

절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권리가 엄청나게 향상되어 있습니다. 

5년 전 후보 노무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노무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할 것이다. 민주주주의 진보를 이

룰 것이다. 이런 것이 투명·공정한 사회, 특권과 부패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

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해 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

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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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부패보다 더 무섭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실체가 있는 주장입니

까. 경제가 위기라고 규정했을 때,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공격

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얘기하지만, 2003년 취임 당시

가 위기였습니다. 극복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합니다.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만 오천불 시대의 평균 성장률은 3%

라는 게 정설인데, 그것을 상회하는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경제의 성과

뿐 아니라 건전성과 잠재력을 함께 보면, 참여정부 경제성장력은 매우 높

습니다. 이런 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참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정책과 자신

과의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 속았다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